
Talk Talk Talk 20대의눈으로 바라본 에이즈

레드리 본은 HIV에 감 염되 지 않은 사람들 이 에 이즈에 대 

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령대별, 성별로 

한 명 씩 에이즈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싣고 있다 이 번호 

에서는 그 두 번째로 20대의 생각을들어본다

무엇이사람을죽게만드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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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^^ 역사적으로 언제나 거대한 질병을 겪어왔으며. 그것을 극 

복해왔다. 지금은너무나가볍게 생각하는병에도과거의사람들은 목숨

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에이즈

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나 동성애자

을 잃었다. 지금 우리 가 불치 병으로 여 기는 많은 병들도 언젠가는 극복 나 양성애자나 걸리며 걸리면 무조건 죽

할수있을것이다. 는 병 정도가 아닐까 생각된다. 대부분

우리 주위에는정말 많은질병과 고통이 있으나, 사람들은관심을 갖 

지 않는다.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을보고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다고들 말

의 사람들은 에이즈를 무분별한 성생활

을 즐기는 사람이나 걸리는 병이라고 생

한다. 전쟁의 위협을 안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분단국가로 세계는 이를 각한다.

걱 정하고 주시하지만, 정작 우리 나라사람들은 무감각하고. 일부 사람 

들은 신경조차쓰지 않는다.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믿는 것인지, 스스로 

의 안전에 대해 지나치게 무감각하다

현재 에이즈환자의 절반 이상이 아프

리카에 존재하며 그 중 상당수는 아무것

도 모르는아이들이다. 어느누가 에이즈

를 안고 태어난 아이들을문란한 성범죄

에이즈에 대한 무관심과 편견 자라고 말하겠는가.

현재까지 에이즈는 완전히 낫게 할 치료법이 없다. 우리나라중고등 나는 에이즈는걸린 당사자보다도 그

학교에서는 장난삼아 하는농담이지만, 흔히 아주 무서운선생님을 일컬 

어 에이즈라고 부른다. 걸리면 죽는다는 의미이다. 그만큼 에이즈는 사

사회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. 에이

즈는 예방에 대한 교육으로도 많이 막을

람들에게 '공포 를상징하는동시에 가벼운 농담소재가 되기도한다. 보 수 있지만 사람들은 관심 이 없다. 가까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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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고, 그들을 불쌍하게 보기보다는 지 저

갖고

에이즈에 대한 교유이 점점 더 확대

만 에이즈환자와 악수하는 것이 안전하

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잡기조차 꺼려한하나가 많은 생명을살릴 수 있는 것

이다.

우리가조그만 더 이 에이즈

란 병을 밝은 곳에서 많은 사람

들 앞에서 얘기했다면 수많은 사

람들이 살았을 것이다. 지구공동체

시커멓게 썩어들어가고 있다. 정작 그들을
E

 니 지구촌이니 하고 말하지만, 실상은

거대한 대륙하나와 지구의 많은 부분이

죽이는건 사회의 무관심이다.

우리가 그들을 살릴 수 있다

에이즈에 걸린 환지들은 에이즈를（완치는

실을숨기려 한다. 더 충격적

다. 결국 에이즈환지들은직장도 그만두

고사람들을 피하게 된다.

같은사람으로서, 한사회의 일원으

로서 죽음과 싸우는 그들에게 희망과 용

기를 줘야하는 건 당연한 의무가 아닐까.

하지만 아직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작은

웃음마저 빼앗고 있다. 정작 그들을 죽게

만드는 것은 에 이 즈 바이 러 스라기 보다 사

람들의 지나친 무관심과외면이 아닐까?

이란노래도 있지 않은가. 모든 사람은 하

나님의 형상으로,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

해,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 또 사랑

하기 위해 존재한다. 인간은 처음부터 끝

까지 존귀하다. 어느 누구도 외면당해서

는 안 되고 고통속에서 홀로 괴로워해도

안된다. 우리 모두가에이즈 환자에게 더

큰 관심을 갖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며

그들을사랑으로보살펴야 할 것이다. 이

가치있는 것이다.

아니더라도） 치유하며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

있는데도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

즈에 대한 편건

인 것은 사회적 인 왕따

때문에 에이즈환자

의 8〜90%가

지살을 시도하

는것이다. 에이

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사람'

런 관심과 노력 이야말로 치유제보다

에이즈 전문지 32+33


